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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수학 일기 쓰기 유형 분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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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만 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김 정 현 (단국대학교 대학원, 대학원생)✝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수학 일기 유형들을 분석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일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

지를 파악하여 수학교육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학 일기 경진대회’에 제출한 교구수학부문 222편의

자료 중 미성년자 학생과 그 학생의 학부모 동의를 모두 받은 170편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수학 일기 유형

분석을 위한 틀은 3명의 연구자 간의 독립적인 분석을 통해 12개의 유형을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

이 쓴 수학 일기 쓰기의 유형으로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복습 일기 등 다양한 일기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 영역으로는 수와 연산 영역과 도형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일기 쓰기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유형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실험에 의한 관찰일기, 문제만들기, 개념정리일기 등

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고, 소수이지만 아이디어 일기와 설명 일기가 새롭게 나타났으며, 반면 게임을 통한 (승리) 전

략 세우기와같은 유형은 하락하였다. 이는 활동중심 또는 단순한 묘사를 필요로 하는 유형에서 수학적 개념을 적극

적으로 적용하는 유형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수학 일기의 유형은 12개 유형으로 분류되었지만 학

교 현장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쓰기에 교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Ⅰ. 서론

최근의 COVID-19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현저히 하락하였다는 보고에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Kwon

et al., 2020). 교육부(2022)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3Rs에 해당하는

읽기(reading), 쓰기(writing), 셈하기(arithmetic)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초등학교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지속적

인 관심과 평가를 받아온 영역들이기도 하다. 이 중 쓰기는 여러 교과에서 핵심역량에 속하는 문장제의 문제해

결력과 의사소통력을 향상시키고자 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능력이다. 또한 National Council of Teachers of

Matheamtics[NCTM](1989)이래 강조되어온 수학을 한다(doing mathematics)는 의미를 고려해보면 학생들은 스

스로 문제를 해결할 때 어느 형태로든 기록하고, 의사소통을 할 때 하나의 기능으로써 쓰기로 자신의 생각을 표

현하게 된다. Choi-Koh(2023)는 수학 쓰기를 “수학에서 또는 수학에 대해 단어를 사용해 글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한 것에 비추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하는 수학 내용을 문장 또는 문구 등으로 표현하는 일련의 행

위를 수학 쓰기(mathematics writing; MW)로 정의하고자 한다.

글쓰기가 중요해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선 COVID-19로 인한 기초학력 저하와 더욱 우려되는 것

은 최근 우리나라에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수의 증가이다(Kwon et al., 2020). 또한 국제 평가에서 우리나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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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들은 인지적 영역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음에도 정의적 영역에서 참가국 중 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

가 가도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초학력 신장을 꾀하고 수학을 전통적 방법인 주입

식 교육이 아니라 수학에 대한 유용성과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 특히, 저학년에서 교구를 활

발히 활용하여 수학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또는 시각적으로 느끼면서 이해하도록 돕는 교수형태가 바람직해 보

인다.

기초학력 신장의 방법 중에는 학습 코칭(클리닉)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Ministry of Education,

2022; Choi-Koh et al., 2022). 글쓰기는 학생에게 반성적 사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학습 과정에 있어서 글쓰기는

학생이 자신의 주제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학습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Murray,

1972). 많은 학자는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파악하고 내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며 외부 세계와 연결하고

자 글을 쓰기 위해 미리 써보는 행위”라 정의되는 탐구적 글쓰기(explanatory writing)가 학생의 학습에서 글쓰기

의 중요한 부분임을 설명하였다(Bean, 2011). 또한,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는 감정·정서적 글쓰기

(emotional writing)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생각과 감정을 글쓰기로 표현하는데 이때

글쓰기를 방해할 수 있기에 전통적 관습은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Pennebaker, 2004)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

러한 글쓰기는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되었는데, 불안장애 환자(cf. Burton & King, 2008),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환

자 등이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긍정적인 건강 결과를 경험하였다고 밝힌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일기 쓰기는 영어권에서 저널 쓰기(journal writing)로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 수학노트 또는 수학메모와 같

이 다소 다른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기’ 또는 ‘수학 일기(일지)’로 명명하였다. 수학교육에서

쓰기에 대한 유형을 조사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 두 연구로 조사되었는데 우선 Nam과 Lim(2004)는 초등학

교 6학년 수학 교과서에서 다루는 쓰기 유형의 사례를 5가지-아이디어 쓰기, 방법 쓰기, 문제 만들기, 보고서 쓰

기, 설명하기-로 제시하였다. Jang과 Kim(2013)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학 노트의 유

형으로 6가지-개념 강조형, 교과서 흐름형, 활동 기록형, 문제풀이 중시형, 문제풀이와 스스로의 개념 정리 중시

형, 교사 주도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수학 이외에도 과학에 대한 일기 쓰기를 한 연구가 있었는데(Park,

& Kwon, 2008),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과학 일기를 작성한 후에 일기의 유형을 9가지-호기심 일기, 관찰

일기, 복습 일기, 감상 일기, 독후 일기, 동시 일기, 마인드맵 일기, 기행 일기, 상상 일기-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

기를 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고 글쓰기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진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수학에서 학생이 일기를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글쓰기 유형을 분류하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수학 글쓰기의 하나인 수학 일기에서 나타난 유형을 파악하는 기초 연구로서 초등학생

들이 작성한 수학 일기에서 나타난 유형들을 조사하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수

학교육에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유형들을

교사들이 인지하고 이를 수업 설계에서 활용해 학생들의 인지적 영역에서 성취도 향상과 정의적 영역에서의 긍

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Ⅱ. 연구의 배경

1. 이론적 배경

가. 수학 일기와 표현적 글쓰기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는 것으로, 글을 통하여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

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기회를 갖는다.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글로 쓰는 것은 좀 더 논리적인 사고를 요구한다. 글쓰기는 매우 복잡한 정신적인 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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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의 습득 또는 이해가 요구되는 어려운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단기간에 교육적 효과를 내기에는 어렵다

(Park, 2015). 수학 일기에는 수학적 용어를 사용하기에 이들 용어에 대한 이해력도 수반된다.

쓰기는 크게 기능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Britton, 1975; Park, 2015에서 재인용). 소설, 시와 같이 함축적

인 의미를 나타내는 문학적 글쓰기(poetic writing), 설명문, 논설문, 과학보고서처럼 명시적인 의미를 갖는 의사

소통적 글쓰기(transactional writing), 그리고 편지, 저널, 자서전, 개인적 에세이처럼 자기 성찰 또는 자기 경험

을 통해 기술하는 자기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로 구분하고 있다. 이후 Feez(1998)는 이야기 텍스트를

두 가지 장르로 구분하였는데, 서사와 자기표현적 글이다. 이 둘은 허구(虛構)와 실재(實在)의 구분이지만 글을

쓸 때 합쳐서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Park(2000)는 텍스트(text)를 거시적 장르와 미시적 장르로 구분하

였고, 거시적 장르에 속하는 유형을 5가지-표현적인 글, 이야기 글, 설명하는 글, 묘사하는 글, 설득하는 글-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각각의 거시적 장르에서는 미시적 장르들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일기는 본인이 겪은 것

을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표현적 글쓰기에 해당하고, Park(2000)에 의하면 일기 쓰기는 표현적인 글에 대

한 미시적 장르라고 하였다.

표현적 글쓰기(expressive writing)는 개인의 경험을 글로 쓰는 것으로, 빈 종이 위에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적는 것을 의미한다(Park, & Cho, 2009; Jeong, 2014; Lee, 2013). Slater(1989)는 표현적 글쓰기를 개인적이고 탐

구적이면서, 회상하는 것에 대한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쓰기의 한 유형이라 하였다. Pennebaker와 Evans(2007)는 표현적 글쓰기를 초기 연구들은 대부분 질

병으로 인해 병원을 방문한 횟수에 초점을 두었다가 실험의 횟수가 증가될수록 글쓰기가 강력한 치료적 도구라

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주로 심리학적 효과, 행동양식의 변화에 관심을 두어 삶의 질과 인지적 기능, 작동기

억(working memory)에서 효과가 있었음을 밝혔다.

국어교육에서 자기표현은 화법 영역과 작문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Kim, 2014). 화법 영역에서 자기표현

(assertiveness)은 확신을 갖고 기술적으로 생각 또는 감정을 분명히 하고 자신의 욕구나 생각, 감정을 직접적으

로 전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작문 영역에서 자기표현(expressive)은 본인이 겪은 경험을 의사소통하고 탐색하

는 것과 세상에 대한 본인만의 반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

에서 사용하는 일기는 기록의 의미를 갖고 본인이 수학학습을 통해 배운 지식을 경험적 측면에서 기술하는 점

에서 작문 영역에서 표현하는 글쓰기라 할 수 있다.

수학교육에서 수학 일기 또는 일지를 적용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Bae, & Park, 2008; Kim, & Lee, 2010; Yang, & Kim, 2018; Powell, & Hebert, 2016). Bae와 Park(2008)은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글쓰기 학습을 적용하여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비동질통제집단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design)로 사전·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적 의사소통 중에서 쓰기에 해당하는 영

역에서만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을 보였다고 하였고, 수학적 성향에서는 흥미, 의지, 가치 요

인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한 수준이 있다고 밝혔다. Kim과 Lee(2010)은 수학 학습에 부진을 겪

는 중학교 1학년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수학일지를 쓰도록 하여 수학적 태도와 수학 성취도의 변화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 수학일지 쓰기를 통해 학생들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능동적·능률적 학습태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 긍정적이었으며 수학성취도 향상을 이끌어냈다. Yang과

Kim(2018)은 수학적 의사소통 쓰기 영역 분석 기준에서 ‘표현’ 수준과 ‘설명’ 수준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파악하

였다. 이들은 수학일지 쓰기 활동을 통해 사전에는 0수준에서 1수준에 그쳤으나 활동이 지속될수록 수준은 향상

되었다고 하였다. Powell과 Hebert(2016)은 초등학교 4학년 155명을 대상으로 수학 쓰기 능력과 계산 능력의 상

관관계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었음을 밝혔다. 한편 수학 교사를 대상으로 수학 쓰기를 적용한 Choi와

Lee(2021)는 대수식 쓰기 지도를 위한 핵심적인 이해를 조사하였는데 수학적 개념 형성과 발달에 도움될 수 있

는 핵심적인 이해에 주목한 교사도 있으나, 가분수 상황에 대하여 그림 또는 상호적인 추론을 요구하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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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어려워한 교사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표현적 글쓰기는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일기(日記)’라고 할 수 있으며, 본인이 겪은 것을 바탕으

로 생각과 감정들을 쓰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수학학습에서의 일기는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념을 적

용해봄으로써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학습 도구인 점에서 표현적 글쓰기라 할 수 있다.

나. 교구와 학교수학

교구에 대하여 Post(1980)는 아동들에게 조작교구를 가르치기 위해 좀 더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을 표현하는

동형구조물(isomorphic structure)이라고 하였다(Choi, & Park, 2009에서 재인용). 그는 수학의 유용성이 실세계

의 여러 가지 방면들을 효과적으로 모델화할 수 있는 능력(ability)에 있다고 보고, 실세계에서 수학적 세계로의

전환에서는 동형사상(isomorphism)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Bruner(1960)는 교구의 개념에 대하여 ‘간접적 경험을 위한 교구’, ‘모형 교구’, ‘극화 교구’, ‘자동화 교구’

등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어떤 수학적 개념 또는 도구를 수학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곧 교구로 바라볼

수 있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Choi & Park, 2009). 그리고 Kim(2000)은 조작교구에 대하여 다음의

교육적 기준의 3가지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pp. 469-470).

1) ‘수학적 아이디어에 대한 명확한 표현’으로 문제에 제시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여야 한다.

2) ‘학생의 발달 수준에 대한 적절성’으로 발달 수준과 학습 양식에 적합한 보조기구를 사용하여 학습할 수

있는 교구를 선택하여야 한다.

3) ‘흥미’와 ‘융통성’을 통해 교구에서 여러 감각을 동시에 자극시키고 여러 학년에 걸쳐 수학적 개념을 가르

치는 데에 필요한 융통성 있는 교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결국 수학적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교구를 언급하고 있으며, 교구에서 다루는 학

습이 곧 수학에서 학습하게 되는 개념 형성이나 구체적인 모델을 나타내기 위해 정교하게 잘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Bruner(1960)는 수학적 개념 또는 일반적인 원리에 대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없다면 수학 학습 또

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점에서 수학적 지식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EIS 이론을 제시하는데,

활동적 표상(enactive representation), 영상적 표상(iconic representation),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

순서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활동적 표상 단계에서 인지적 발달은 구체적 조작단계에 이르기까지 활동을

통해 지식이 내면화하는 시기이다. 영상적 표상 단계에서 그림 등의 표현을 전달하고자 하는 구조를 도식적인

표현으로 학습을 하게 하는 시기이다. 그리고 상징적 표상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내용을 기호를 통해 학습하는

시기이다. 예를 들면, 자연수 10을 표현하기 위해 세 가지 표상을 사용할 때 다음으로 제시할 수 있다.

활동적 표상 영상적 표상 상징적 표상

원소 10개와 대응한 조작이
가능한 집합의 구체물 제시

그림으로 10개 표현

◆◆◆◆◆◆◆◆◆◆

숫자로 표현

10

<표 Ⅱ-1> Bruner의 EIS이론

수학 교실에서 교구는 활동적 표상과 영상적 표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히 영상적 표상에서는 반구조

적 교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는 더욱 직관적인 교구와 좀 더 상징적인 교구와의 차이점을 학생들이 수학적

사고가 발달해나갈 때 교구의 사용이 구조적에서 반구조적으로 그리고 비구조적 체제로 나아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이 십진법의 개념을 발전시켜 나갈 때 여러 다양한 조작교구를 사용하다가 좀

더 수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십진 블록으로 사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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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수학 교구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in, 2021; Lee et al., 2017; Jin, & Kwon,

2022). 유아 및 초등수학교육에서 수학 교구를 활용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한 연구(Jin, 2021)에

서는 탱그램을 중심으로 20년 동안 수학 개념 학습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아를 대상

으로 한 탱그램은 2004년부터 5년 동안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고 탱그램을 활용해 수학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

거나 수학적 태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Lee 외(2017)는 수학 교구를 활용

하기 위한 교수학적 원리를 제안하였는데 수학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구 활용 방안에 대하여 실행 가능성을

삼각형의 내심과 외심, 그리고 일차함수와 그래프를 예를 들어 제안하였다. Jin과 Kwon(2022)은 분수 연산지도

를 초등수학교육에서 분수 교구를 활용해 학습에 반영하였다. 그 결과, 분수 교구를 활용하여 분수에 대한 이해

가 높아졌다고 하였고, 수학적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수학 일기 경진대회’를 주최해 온 T사와 한국수학교육학회에서 함께 주관하는 ‘제2회 국제 수학

일기 경진대회’에 지난 1년 동안 제출한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진행하는 수학 일기 자료에

대하여 유형 분석을 위해 연구자 간 3회기의 시도를 통해 분류하였다. 가능한 문헌분석에서 제시된 내용을 토대

로 분석하였고, 이외의 내용은 추가로 하면서 유형 분류를 상세히 접근하였다. 특히 교구를 사용한 후 일기를 쓰

도록 한 교구수학부문이므로 추가적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가정을 한 후 진행하였다.

교구수학부문은 먼저 T사에서 예선을 심사하여 월 단위로 우수작 20편과 장려작 100편을 선정한다. 그중 우

수작 20편에 대해서는 국제 수학 일기 경진대회 교구수학부문 출전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그 자격

을 획득한 222편이 최초의 분석 데이터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들의 수학 일기 유형들을 분석해 학년이

올라가면서 수학 일기에서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으므로 가장 먼저 연구 대상을 수집한 후에

코딩과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다만, 미성년자 학생 또는 학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작

품을 사전에 제거(n=52)한 후에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과정에서 제출한 학생의 학년을 확인하였고, 학

생이 작성한 영역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 수학은 수와

연산, 도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측정으로 구분한다. 면밀한 조사가 끝난 자료들 170편에 대해 최종적으로 분

류된 유형은 총 12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최초 데이터 최초 수집 데이터(n=222)

동의받지 않은 작품 제거(n=52)

면밀한 조사 및 분류
확인

• 학년 구분(초등학교 학년별) 및 군집 구분
-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별 / 학년별 편성

• 연구자 간 3회기 분석 (n=170)
- 분류 결과가 상이할 경우 수학교육 전공 교수 2인과 전문가 회의 및 피
드백을 통해 조정 및 채택

• 내용에 대한 영역 확인
-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초등학교 수학에서 “수와 연산,
도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 측정”으로 구분

최종 과정 170편에 대한 작품 분류 (총 12개의 유형으로 구분)

<표 Ⅱ-2> 연구 과정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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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편수 비율

저학년
1학년 23

48.82%
2학년 60

중학년
3학년 57

46.47%
4학년 22

고학년
5학년 6

4.12%
6학년 1

기타(※) 1 0.59%

합계 170 100.00%

※ 초등학생이 아닌 당해 7세가 제출한 수학 일기

<표 Ⅱ-3> 분석 자료의 기본 데이터

Ⅲ. 연구 결과 및 논의

1. 수학 일기 쓰기 유형을 통한 학년별 비교

제2회 국제 수학 일기 경진대회에서 교구수학부문으로 제출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170편의 수학

일기를 분석하고 일기 내용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저학년(초등 1학년과 2학년) 작품에서는 총 10가지로 도출되었다. 10가지로는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복습

일기, 개념 정리 일기, 호기심 일기,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체험 일기, 경험 일기, 계획 일기, 스토리

일기로 분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7세의 작품은 기타로 분류하였고 저학년에서는 총 83편(1학년 23편, 2학년 60

편)의 작품을 일기 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표 Ⅲ-1>에서 해당 편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중학년의 수학 일기

쓰기 작품에 대하여 유형을 조사했을 때 총 79편 중 9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는 초등 저학년과 비

슷한 내용의 유형으로 분류되었는데 저학년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나타난 유형은 설명 일기와 아이디어 일기였

다. 이 과정에서 중학년(초등 3학년과 4학년)은 총 79편(3학년 57편, 4학년 22편)의 작품을 일기 유형별로 구분

하였으며 이 역시 <표 Ⅲ-1>에서 해당 편수와 비율을 제시하였다.

저학년과 중학년의 차이점을 확인하였을 때 불과 1～2년 차이이기 때문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았다. 다만 관

찰 일기가 교구를 활용하거나 실험에 대한 관찰 일기로 더욱 세분화시킬 수 있었고 개념 정리 일기가 저학년에

비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저학년에서 드러났던 스토리 일기 유형이 뚜렷이 감소하였으

며, 복습 일기의 경우 저학년에서 나타난 10.84%에서 중학년에서 나타난 8.86%로 다소 비율이 줄어들었고, 교구

를 이용하거나 활용하여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에 대해서도 저학년에서 나타난 7.23%에서 중학년에서

나타난 2.53%로 하락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 학년이 올라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

록 추상적인 개념들이 증가하고 이에 대해 문제 풀이 또는 실생활에 응용하여 일기를 작성하는 것이 수학학습

에서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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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군 일기 유형 해당 편수(편) 비율(%)

저학년
(1～2학년)

관찰 일기 21 25.30

문제 만들기 18 21.69

복습 일기 9 10.84

개념 정리 일기 9 10.84

호기심 일기 6 7.23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6 7.23

체험 일기 6 7.23

경험 일기 5 6.02

계획 일기 2 2.41

스토리 일기 1 1.20

저학년 합계 83 100.00

중학년
(3～4학년)

(교구를 활용한) (실험) 관찰 일기 26 32.91

문제 만들기 22 27.85

개념 정리 일기 13 16.46

복습 일기 7 8.86

호기심 일기 4 5.06

설명 일기 3 3.80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2 2.53

계획 일기 1 1.27

아이디어 일기 1 1.27

중학년 합계 79 100.00

전체 합계 162

※ 8편은 고학년 및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비교 대상은 저학년군과 중학년군이었으므로 제외함.

<표 Ⅲ-1> 초등 저학년과 초등 중학년의 수학 일기 쓰기 유형

한편 고학년에 해당하는 5, 6학년의 경우 편 수가 저학년과 중학년에 비해 현저히 적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위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나타난 유형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즉, 저학년과 중학년에서 제

시하고 있는 12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초등 저학년과 중학년을 비교할 때

수학을 학습하는 내용이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로 하는

교구도 달라진다. 이러한 점에서 일기를 쓰는 방식 또한 달라질 것이라는 예상 가설을 세우고 수학 일기 유형을

학년별, 그리고 학년군별로 분류했을 때 아래의 [그림 Ⅲ-1～2]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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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1] 초등학교 학년별(1～4학년) 수학 일기 유형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년별로 제출한 수학 일기 유형을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1학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

유형은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순이었다. 2학년에서는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순이었고 다음으

로 개념 정리 일기와 복습 일기가 같은 수치(10%)로 나타났다. 3학년은 1학년과 동일한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로 나타났으며, 4학년은 관찰 일기, 개념 정리 일기, 문제 만들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구를

활용하는 점에서 본인만의 전략을 세우는 일기를 쓴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이는

교구의 의존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 고학년, 중학교 등의 상급 학년일수록 이러한 유형은 줄었다

고 할 수 있다. 또한, 교구를 활용한 일기인 점에서 저학년일수록 여러 가지 일기 유형을 다루나 학년이 올라갈

수록 유형은 점점 줄어들고 주로 나타나는 유형인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

음을 위 그래프에서 보여주었다. 특히, 4학년은 타 학년에 비해 설명적 글쓰기 유형이 더 많이 나타나 또 다른

해석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림 Ⅲ-2] 초등 저, 중학년 학년군별 수학 일기 쓰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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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초등학교 저학년(1, 2학년)과 중학년(3, 4학년)으로 구분하였을 때 수학 일기 쓰기 유형을 그래프로 나타

냈을 때 저학년에서는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개념 정리 일기와 복습 일기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중학년에서도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복습 일기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구를 활용

한 일기인 점에서 저학년이 중학년에 비하여 수학 일기 쓰기의 유형이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교구의 의존

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반대로 중학년에서는 유형의 편차가 더 적게 나타났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중

학교 등의 상급 학년일수록 유형이 단순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했을 때, 저학년 학생들은 교구를 활용한 전략 세우기, 호기심 일기, 계획 일기, 스토리 일기 등

다양한 일기 유형으로 도출된 것이 중학년에서는 저학년과 비교했을 때 대중적으로 쓰는 관찰 일기, 문제 만들

기, 개념 정리 일기에 더 집중하고 다른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경우라 볼 수 있다. Bruner에 의하면 EIS

이론(활동-영상-상징) 단계에서 저학년은 교구를 활용하는 많은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

게 일기를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기 쓰기 유형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중학년은 저학년보다 3가지

유형인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에 더 집중하는 것을 위 그래프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는 수학에

서 교구의 의존도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고학년으로 갔을 때는 유형이 설명적 글

쓰기에 더 집중하게 되기 때문이다.

2.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영역의 분포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수학 내용을 5가지 영역-수와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으로 구성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대회의 특성상 본인이 잘하는 내용으로 일기 쓰기를

했을 것이므로 일기를 쓰는 것에 있어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도 하나의 관심사로 볼 수 있다. 그 결과, 학생

들이 쓴 일기 쓰기에서 수와 연산(38.23%)과 도형(37.06%)에서 많은 일기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에서 수와 연산은 자연수에서 계산하는 과정, 이후로 분수와 소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를 그림과 함

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으며, 도형은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에 대한 개념과 성질 등을 일기로 쓴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전체적으로 자료와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은 제출을 보였는데(4.71%) 계획을 세우기 위해 원그래프

를 활용하거나 도형 분류하기 등을 통해 제시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기 어려웠다.

고학년군(5～6학년)은 편 수가 적었기 때문에 저학년군과 중학년군에 맞게 비교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저학년군과 중학년군을 중심으로 비교하면, 저학년군에서는 수와 연산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중학년에

서는 도형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대회의 특성일 수 있겠으나 교육과정의 진행을 따르는 것으로써 학생들

은 어려운 분수를 다루는 수와 연산보다는 도형 부분을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학습에 어려움을 느

끼는 내용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본인이 자신있어하는 내용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와 연산

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도형에서는 저학년군에서 평면도형의 모양을 배우는 점에서

세모, 네모, 동그라미 등으로 학습하는 것에서 중학년에서는 여러 가지 삼각형과 사각형, 원, 그리고 다각형을 학

습하기 때문에 더 많은 도형을 통해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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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성 도형 수와 연산
자료와
가능성 측정 총 합계

저학년

1학년 3 7 10 1 2 23

2학년 7 14 32 2 5 60

저학년 계 10 21 42 3 7 83

중학년

3학년 6 31 11 4 5 57

4학년 1 10 9 2 22

중학년 계 7 41 20 4 7 79

5학년 1 2 1 2 6

6학년 1 1

기타(※) 1 1

총 합계 18 63 65 8 16 170

※ 초등학생이 아닌 당해 7세가 제출한 수학 일기

<표 Ⅲ-2> 학년별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영역 비중

3. 수학 일기 쓰기 유형과 변화

교구를 사용한 후, 관찰 일기로는 저학년 21편(25.30%), 중학년 26편(32.91%)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 나타난

일기 작품에서는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찰해서 규칙을 파악해 위치를 파악하는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시소를 통해 기울어진 정도가 어느 쪽에 많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해 무거운 사람이 누구이고 가벼운 사

람이 누구인지를 관찰한 일기를 작성, 또는 게임을 통해 본인이 직접 관찰해 모양을 보고 그려야 하는 내용으로

관찰한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규칙성 영역에서 회전의 개념을 알고 일정한 모양을 확인하는

것을 관찰을 통해 일기를 작성하거나 측정 영역에서 시소라는 교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의 관찰 일기

를 쓰거나 도형 영역에서 다각형을 관찰하고 직접 그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2학년에서 나타난 일기 작품 또한 본인의 경험을 통해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를 쓰는 형태가 많았다.

한 학생은 수 247에 대하여 백의 자리, 십의 자리, 일의 자리를 직접 관찰하면서 쓴 일기를 보여주었고, 다른 학

생은 시계에 구성되어 있는 시침과 분침을 바탕으로 각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하며 각을 구할 때 시계를 이용하

여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관찰 형태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학생은 수와 연산 영역에서 관

찰 일기를 보여주었는데 달걀 한 판이 30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직접 보면서 개수를 세어보고 계란찜에 대

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만드는 데 몇 개의 달걀이 필요한지를 계산하는 내용으로도 제시하였다. 다양한 영역

에서 관찰 일기를 분류하였으나 영역으로 보았을 때 도형 영역에서는 직접 다각형 등의 평면 도형을 관찰해서

그리거나 찾는 내용을 제시하였고, 수와 연산 영역과 측정 영역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험을 통해 계산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관찰한 내용을 일기로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초등학생의 수학 일기 쓰기 유형 분석 95

[그림 Ⅲ-3] 관찰 일기 작품의 예

수학 일기 쓰기에서 문제 만들기는 저학년에서 18편(21.69%), 중학년에서 22편(27.85%)으로 나타났으며, 교구

를 사용한 후 본인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 제시하거나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유형으로 제시되었다. 1학년에서

제시된 작품으로는 규칙성, 도형, 수와 연산 영역에서 문제 만들기를 보여주었다. 규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는 □ 안에 들어갈 도형은 무엇인지, 또는 다음에 올 모양은 무엇인지를 바둑돌 등의 교구를 사용하여 제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형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펜토미노와 퍼즐판을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어내는 작품이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수와 연산 영역에서는 1학년의 경우 주사위 2개를 던져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통해

수의 대소 비교를 근거로 문제를 만들어내었고, 2학년의 경우 구구단, 곱셈과 나눗셈, 홀수와 짝수 등 수와 연산

에서 다룰 수 있는 개념을 이용하여 문제를 만들어 풀이과정까지 보여준 일기들이었다. 특히, 숫자가 적힌 칩 4

개를 활용하여 두 자리 수끼지의 뺄셈을 통해 계산했을 때 가장 작은 값이 나오도록 하는 문제를 만들고 직접

풀이과정을 제시하는 것까지 한 표현 일기가 있었다.

[그림 Ⅲ-4] 문제 만들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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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습 일기는 저학년 9편(10.84%), 중학년 7편(8.86%)으로 나타났으며, 해당 교구를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수

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복습으로 나타났다. 복습 일기는 대부분 ‘～을(를) 배웠다’, ‘～을

(를) 배워 보았습니다’ 등의 표현을 나타낸 것으로 시작하고, 이후 배웠던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만들어내어 일

기를 작성하거나 수학적 개념을 더 자세히 작성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기로 작성하는 형태로 나타났

다. 특히, 저학년에서 복습 일기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 복습 일기를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1학년에서 배우는 짝

수와 홀수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는 작품, 2학년에서는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계산과 받아 올림의 계

산 등에서 복습 일기를 제출한 것에서 계산하는 내용에 실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품, 교구를 활용해서 쓰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Ⅲ-5] 복습일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교구를 사용한 후로의 개념 정리 일기로는 저학년에서 9편(10.84%)으로, 중학년에서 13편(16.46%)으로 나타났

으며, 수학적 개념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개념을 다시 확립시킨 경우로 정의하였다. 그랬을 때

도형 영역에서는 어떤 모양인지를 설명하는 일기를 보여주었고, 직접 피보나치 수열에 대하여 알아본 내용을 유

래와 함께 작성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호기심 일기에서 드러났던 ‘～에 대하여 궁금해졌어’ 등으로 제시

한 것이 모두 호기심 일기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한 작품에서는 기상 시각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는 몇 시인지

궁금해졌다고 제시하고 있으나, 뒤에서 ‘시차’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시각을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일기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개념 정리 일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6] 개념 정리 일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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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를 사용한 후로의 호기심 일기로는 저학년에서 6편(8.43%), 중학년에서 4편(5.06%)으로 도출되었다. 호기

심 일기의 경우 ‘～에 대하여 궁금해졌어’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궁금해했던 내용을 물어보고 답을 해결

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는 궁금했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

다.’ 등과 같이 궁금증을 해결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존재하는 형태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문제해

결 측면에서 호기심을 더욱 증폭시켰다고 할 수 있는데 규칙성을 통해 다음에는 어떤 형태가 나올지에 대한 물

음을 통해 답을 해결하는 작품을 볼 수 있었다. 수와 연산에서는 본인이 직접 계산하지 않았던 형태(예를 들어,

10부터 20까지의 합을 계산)를 바탕으로 답이 어떻게 될지 찾아가는 일기를 볼 수 있었다.

[그림 Ⅲ-7] 호기심 일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교구를 사용한 후로의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또는 게임 설명 일기에 대한 일기로는 저학년 6편

(7.23%), 중학년 2편(2.53%)으로 도출되었다.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유형은 교구를 사용하면서 본인이

게임을 생각하거나 기존에 있던 게임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전략을 제시하는 일

기를 제시했을 때로 정의하였다. 예를 들어, 한 작품은 몬스터 분류하기 게임을 진행하였는데 기준에 따라 어떻

게 분류할 수 있는지, 잘못 분류되었다면 어떤 경우인지를 그림과 함께 제시한 일기였다. 또한 쌓기나무를 활용

하여 입체 사목 게임을 진행한 일기의 경우 일반적인 오목과는 다르게 쌓아나가면서 사목(四目)을 만들면 이기

는 게임을 승리의 전략과 함께 작성한 일기였다. 이 내용은 교구를 사용하기 때문에 나타난 일기 유형으로 바라

볼 수 있으며, 그 교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학생들이 일기를 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Ⅲ-8]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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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를 사용한 후로의 체험 일기에 대한 일기로는 저학년에서만 나타났으며 총 6편(7.23%)이 도출되었다. 체

험 일기는 교구를 사용한 후 느낀 점 또는 교구를 사용하면서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의 일기로 정의하였다.

하지만 교구를 사용했는지, 교구를 사용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었는데 첫 번째는 수와

연산 영역으로 사용한 일기에서 비록 결과론적 측면만을 조사해야 했기 때문에 교구를 사용했는지는 보이지 않

았다. 그러나 직접 표(table)를 제작하여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이를 활용해 한글 표를 만들어 자음과 모음을 결

합한 체험 후 응용에 대한 일기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탱그램을 활용해서 조각을 잘 맞추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마치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처럼 일기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탱그램 교구

를 사용한 후에 세운 전략을 일기로 한 것으로 보아 전체적인 내용은 체험 일기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Ⅲ-9] 체험일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이외에도 교구를 사용한 후로의 경험 일기, 설명 일기, 계획 일기, 스토리 일기, 아이디어 일기에 대한 일기가

있었다. 이는 다른 유형들과 비교했을 때 소수의 유형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경험 일기는 본인이 겪은 일상을 교구를 사용한 후의 일기로 작성한 내용으로 한 것으로 정의하였다. 예컨대, 소

마큐브를 활용하여 만든 것을 물품이라고 했을 때 물건을 파는 정도, 그리고 선호하는 상품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한 장소에서 벌어진 일에서 의자의 개수와 사람 수를 통해 나눗셈을 계산하는

내용으로 경험 일기를 작성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계획 일기는 코로나에 대한 염원을 담아 일기를 작성

한 것으로 일상으로 돌아올 때 하고 싶은 내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았을 때 계획 일기는 생활계획표와 같이

본인이 할 일들을 계획을 세워 쓴 것을 의미한다. 스토리 일기는 한 편 도출되었는데 도형 영역을 바탕으로 본

인이 직접 이야기를 만든 것으로 정의하였다.

설명 일기는 하나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문제를 맞닿았을 때 풀이를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일기에

서 도출된 학습 내용으로는 경우의 수, 둘레의 길이, 쌓기 나무를 활용한 위, 앞, 옆에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

다. 물론 개념 정리 일기로도 볼 수 있으나 경우의 수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정리한 것뿐만 아니라 주사위 1개

를 던졌을 때,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에 대한 제시를 표현하고 직접 체험해봄으로써 이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 일기로 보았다. 둘레의 길이에 대한 개념 설명을 제시한 작품에서는 단순한 개념에 그치

지 않고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풀이를 통해 답을 얻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

례로 나타났다. 한편, 쌓기나무를 활용하여 본인이 제작자가 되어 글을 쓴 작품에서는 오히려 개념에 중심을 두

지 않고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의 비중이 커 다른 의미로의 설명 일기로 분류하였다.

아이디어 쓰기는 하나의 상황에 대하여 창의적 사고를 활용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것으

로 정의하였다. 그랬을 때 영화 ‘언더독(underdog)’이라는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단순한 감상 일기로 볼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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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강아지들의 집을 지어주는 문제를 쌓기나무를 통해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는 아이디

어 쓰기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Ⅲ-10] 경험일기, 계획일기, 스토리 일기로 분류한 작품의 예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수학 일기쓰기를 한 작품을 바탕으로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형에

서 학생들은 어떻게 수학적인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유형 기준에 따라 초등학생의 저학년

과 중학년의 글쓰기에서 유형들의 종류와 이들의 변화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 이를 통해 얻

게 된 결론 및 제언을 다음과 같다.

첫째, 공통적으로 초등학생들은 교구수학부문에서 수학 일기는 관찰 일기를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문제 만들

기, 개념 정리 일기, 복습 일기 등으로 나타났다. 관찰 일기는 특히, 교구 중 하나인 쌓기나무, 입체도형의 관찰

등을 통해 어떻게 보이는지를 기록한 일기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일기의 유형은 본인이 내고 싶은 작품으로 제

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호의 정도와도 연결이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한 학생들은 교구를 사용한 후 관찰을 통해

일기를 작성하는 것을 다른 작품에 비해 더 좋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중학년으로 진급했을 때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교구 사용이 학생의 글쓰기에 일종의 자극 또는 동기를 부여한

다고 볼 수 있겠다. 이외에도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등을 작성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수학에서 강조하는

영역 중 의사소통과 문제해결에서 많은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교구를 활용하는 점에서 본인만의

승리 전략을 세우는 일기를 쓰는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쓰는 빈도가 줄었는데 교구를 활용한 일기인 점에서

저학년이 중학년에 비해 흥미를 위한 교구의 의존도가 높은 현상으로 보인다. Bruner에 의하면 EIS 이론(활동-

영상-상징) 단계에서 저학년은 교구를 활용하는 수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초등

학교 고학년, 중학교 등 상급 학년일수록 추상적인 사고에 집중하면서 교구를 활용한 일기 쓰기의 유형은 더욱

단조로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학년별로 수학 일기 쓰기에서 나타난 영역의 비중에서 저학년에서는 수와 연산 영역에서 더 많은 작품

이 제출되었고 중학년에서는 도형 영역에서 더 많은 작품이 제출되었다. 대회의 특성상 본인이 잘하는 내용으로

일기 쓰기를 한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 관심이 있는 것도 하나의 관심사라고 할 때, 전

체적으로 수와 연산과 도형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교구를 활용하여 일기를 쓴 점을 고려해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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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연산 영역과 도형에서 교구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규칙성과 자료와 가능성, 측정 영

역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에서 교구에서 취약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습 영역과 비교하였을

때 집중되어있는 교구도 물론 보완해서 개발될 필요가 있겠지만 다른 취약한 영역에서도 교구가 제작되어 학습

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수학 일기 쓰기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형의 변화가 일어났다. 학년별로 조사했을 때 관찰 일기, 문

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한편 특수한 교구를 사용하면서 상대방과의 게임을 했을 때

승리할 수 있는 나만의 전략을 세우는 일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줄었는데 이는 흥미 유발을 위한 교구의 의존

도가 낮아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학년, 중학교 등의 상급 학년 및 상급 학교로 진학했을 때 교구를

활용해 학습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 측면에서 고학년은 수학 일기 쓰기에 대하

여 자료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관찰 일기, 문제 만들기, 개념 정리 일기, 경험 일기 등과 같은 유형으로는 수

학학습에 있어서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단지 교과서만으로의 학습이 아닌 직관적 관찰에서 추상적

접근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교구의 활용과 함께 공학도구 활용도 추천할만하다. 그런 점에서는 도구를 사용

하면서 어떤 것을 관찰하였는지,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을 도구로 활용했더니 어떤 부분에서 이해가 되었는지 등

을 일기 쓰기를 통해 학습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유형은 유한하게 분류되었지만 많은 유형들이 존재할 것이고 이를 학교 현장에서도 자유로운 글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노트의 유형에 대하여 설문한 Jang과 Kim(2013)의

연구에서는 개념 강조형, 교과서 흐름형, 활동 기록형, 문제풀이 중시형, 문제풀이와 스스로의 개념 중시형, 교사

주도형으로 총 6가지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수학 일기 쓰기의 유형 분류와 비교했을 때

개념 정리 일기, 경험 일기, 문제 만들기는 Jang과 Kim(2013)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다. 한편 (교구를 활용한) 관

찰 일기, 호기심 일기, 게임을 통한 (승리) 전략 세우기 등의 수학 일기 쓰기 유형은 교구를 활용한 후에 작성한

일기이기 때문에 다소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학생들이 글을 쓸 때 어떤 유형으로 써야 한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

고 자유롭게 표현한 표현적 글쓰기를 통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교육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학 일

기 쓰기에 대한 보다 많은 제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 대회는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고학년의 경우에는 매우 적은 수치의 접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학년군별(저학년군·중학년군·고학년군)

에서 나타나는 수학 일기 유형을 비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학년별(1학년과 2학년, 3학년과 4학년)로

도 제출한 학생 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집단별로도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집단별로 비교적 균등하

게 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 수학 일기 쓰기를 확대하여 초등

학교와 중학교 학년들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둘째, 비록 본 연구는 교구를 사용한 일기의 결과물만으로 분석하였지만 향후 교구 또는 공학적 도구를 사용

해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처치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최근 수학교육에서도 활동성을 강조하면서 다

양한 수학체험교구가 개발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교구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학습하는 능력

또한 달라질 것이다. 특히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6대 역량 중 하나인 정보처리역량을 위

해 수학에서 사용하는 교구 또는 공학적 도구를 직접 체험해보고 일기 형식으로 글을 쓰도록 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에서 작업기억(working memory)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학습 클리닉이 강조되면서 수학 쓰기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교구를 활용하는 처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켜 실제로 인지적·정의적 영역 등에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수학에서도 쓰기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교구를 활용하면서 글을 쓰는 활동이 초등학생들의 수학 성

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쓰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의적 영역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

구해볼 필요가 있다. Son과 Ko(2021)은 학습자로부터 나타나는 정의적 요소-수학불안, 자신감, 흥미-를 중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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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여긴다고 해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삼았는데 이러한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교수·학습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구의 특성상 혼자 조작하기보다는 모

둠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조작하고 활동하게 되므로, 서로 간에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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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ypes of mathematics journa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o 
understand how they change in mathematics journals as the grade goes up, and to obtain implications in mathematics 
education. To this end, 170 of the 222 parish mathematics data submitted to the "Math Journal Contest" were analyzed 
with the consent of both minors and their parents. As for the framework for analyzing math journal types, 12 types 
were derived through independent analysis between three researcher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first, the type of 
math journal writte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a variety of journals, such as observation, problem making, 
concept organization, and review. In addition, as a learning area, it was found that math journal showed a noticeable 
increase in experimental observation, problem making, and concept journal as the grades progressed, while a small 
number of idea journal and explanatory journals appeared. However, game (winning) strategy building and types 
declined. It can be seen that this is evolving from a type that requires activity-oriented or simple descriptions to a 
type that actively applies mathematical concepts. As such, there are 12-type of math journals, bu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se the teaching materials in writing that can be freely expressed in the school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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